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이집트 작가 와엘 샤키(54)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서구 중
심으로 서술된 역사, 특히 중동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여주는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베네치아 비엔날레 이집트관에서는 영국의 이집트 지배를 불러왔던 우라비 혁명(187
9∼1882)을 소재로 한 뮤지컬 형식의 '드라마 1882'를 선보였고, 인형극 형식의 '카바레 십
자군'(2010∼2015) 3부작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이슬람 시각에서 바라보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바라캇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샤키의 개인전은 이들 작업이
나오기 이전 2000년대 비디오 작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다.

초기 비디오 작업인 '텔레마치' 연작을 비롯한 전시작에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1970년대
원유 산업 부흥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던 개인사와 중동의 역사
가 반영돼 있다.

역사를 재해석하는 작가 와엘 샤키…바라캇컨템포러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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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당시는 농경사회였던 이집트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
면서 현대화 물결에 동참하던 시기"라면서 "우리 가정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로 이주했고 이 경험이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텔레마치' 연작(2007∼2009) 중 '텔레마치 사다트'는 1981년 TV로 생중계되는 열병식 중
벌어진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암살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작가는 사다트 대통령과 그
의 암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암살 당일의 열병식을 재연했다. 아이들은
군용 차량 대신 당나귀와 낙타와 함께 행진한다. 많은 이집트인에게 큰 충격을 줬고 작가도 어
렸을 적 TV에서 봤던 장면을 별다른 주관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되돌아본다.

'텔레마치 교외'는 이집트의 한 시골 마을을 찾은 헤비메탈 밴드의 공연 모습을 담았다. 촬영
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던 주민들은 처음 보는 헤비메탈 밴드 공연 모습
에 멀뚱하게 반응한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며 작가가 느꼈던 불협화음과 문화의 충돌을 담아
낸 작품이다.

영상 작업 '동굴(암스테르담)'은 일종의 '자화상'이다. 영상에서 작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의 한 슈퍼마켓 안에서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 중 카호프의 장(동굴의 장)을 암송하며 걷는다.

와엘 샤키, '동굴(암스테르담')의 한 장면, 2005,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자막 , 12분 45초[바라캇 컨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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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적인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슈퍼마켓에서 종교적 내용을 암송하는 모습이 묘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2006년 작 컴퓨터 애니메이션 작품 '알 아크사 공원'에서는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에서 모
두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의 건축물 '바위의 돔'이 위아래로 계속 미끄러지며 회전하는 모
습을 무한대로 보여준다. 끝을 모른 채 계속되는 중동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하나의 쇼가 끝이 없이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아랍권 국
가 간의 분쟁을 상징하기도 한다"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 지역의 분쟁이 작
품을 제작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과
도 연계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작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들은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현재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4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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